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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국 수요 증가로 급등세
수출 금지로 아시아 가격 34% 올라 … 2009년 이후 지속 가능성

국제유가 급등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중국이 국제 석탄가격 급등도 야기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수출량보다 많은 석탄을 수입하면서 국제 석탄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놓은 중국이 1월 폭

설 등을 이유로 석탄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또다시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월12일 보도했다.

중국이 적어도 2달간은 석탄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아시아 석탄가격이 34% 급등했으며 2월 

초에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기준이 되는 국제 석탄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고유가 등으로 야기된 

국제적인 인플레 우려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3년 중국이 석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뀐 뒤 발생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석탄시장에서 중국요소로 인한 시장변화가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널은 지

적했다.

석유시장에서 중국요소가 가격의 급등을 불러오기까지 시차가 있었지만 석탄시장에서는 중국 요소가 부각되

면서 즉각적인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석탄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의 홍수와 남아프리카의 전력부족, 러시아의 수송망 미비 등으로 석탄공

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석탄 내수가 증가하면서 중국 요소가 국제 석탄시장에 즉각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탄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은 2007년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 석탄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디아는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를 크게 늘리고 있어 석탄 수요의 급증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석탄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매장량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리는 등 수요가 급

증하고 있어 석탄가격의 고공행진이 2009년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기업인 미국의 피바디에너지코프의 빅 스벡은 중국의 석탄 내수 증가가 다른 석탄생

산국의 석탄 가격인상과 수요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일종의 중국발 <나비효과>가 국제 석탄시장에서 나

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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